
- 1 -

제 목 : 금융지식 많을수록 재무설계상담 더 많이 받는다!!

- 2019 가계재무건강진단 캠페인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

- 금융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재무설계상담 더 많이 받고, 상담료 지불의사도 높아

- 가계 소득 및 자산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검진 받듯이 재무설계 받아야 

□ 한국FPSB(회장 김용환)는 지난 10월 11일~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“2019 

가계재무건강진단 캠페인”을 성황리에 마쳤다. 금번 캠페인은 가계재무관리에 

대한 전문가 강연과 국제공인재무설계사(CFP)의 일대일 재무설계상담, 그리고 

개그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.

□ 캠페인에서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재무설계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는데, 

참석자 중 재무설계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31.5%로 재무설계 

제도가 도입단계를 지나 정착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재무설

계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상담에 대해 70.7%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.

□ 다만, 이를 금융지식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금융지식 수준이 높을

수록 재무설계상담을 받은 경험과 상담료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

일련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금융지식 수준은 가계자산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

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결과는 재무설계 서비스가 일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

소비되고, 정작 필요한 계층에서는 재무설계의 존재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

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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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금융지식은 자기기입식으로 구분 

□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‘2019년 2/4분기 가계동향조사’를 보면 우리나라 가

계부채는 155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, 소득양극화 역시 최악을 

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□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설계와 같은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서비스 역시 고소

득층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은 소득양극화와 함께 가계자산 양극화를 

가속화시켜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격차를 확대시킬 것으로 우

려된다.

□ 이에 대해 한국FPSB는 “양극화란 불평등의 심화를 말한다. 금번 설문의 결과

는 양극화 극복의 한 방편으로 상대적 저소득계층과 재무역량이 떨어지는 계층

에 대해 공적영역에서의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”고 

밝혔다.

□ 또한 “앞으로 금융소비자법을 통해 금융상품자문업이 도입되면 재무설계에 대

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

에 없다. 재무설계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재무문제

의 사전적 예방 성격이 강하다.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가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

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점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처럼 가계재무의 건전

성에 대해서도 건강검진과 같은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시점”임을 강조

하였다.

끝.

구분
금융지식 수준

상 중 하

재무설계상담을 받은 적 있다. 56.3% 39.1% 14.0%

재무설계상담에 대해 비용(상담료)을 

지불할 의사가 있다.
62.5% 59.4% 44.0%


